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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린 테레즈 Maureen Therese 수녀) 

 

낸시 앤 페트루첼리 Nancy Ann PETRUCCELLI 

 

 

 

미국,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모 관구 

 

출 생: 1946년 8월 20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서 원: 1974년 8월 15일  오하이오 샤든 

사 망: 2020년 7월 28일  오하이오 샤든, 건강 관리 센터 

매 장: 2020년 8월 3일  오하이오 샤든, 부활 묘지 

 

“충실한 하느님의 벗이여, 이제 평안히 가라…” 

프레드와 룻(블래이니) 페트루첼리 사이에서 난 낸시와 남동생 빈스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염려가 키워지고 꽃피던 행복한 시절을 누렸다. 특히 가족 활동과 여름 방학 여행을 즐겼다. 

낸시는 클리블랜드에서 성 필립보네리 본당 초등학교와 클리블랜드 노틀담 아카데미에 

다녔다. 노틀담 수녀들을 만나 수도 성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은 이 고등학교 시기였다. 

낸시는 1971년 8월 22일에 청원자로서 입회하여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여러 

해동안 일했다. 착복때는 모린 테레즈라는 이름을 받았다.   

수녀는 오하이오 사우스 유클리드의 노틀담 대학에서 역사학 학사학위를, 보울링 그린 주립 

대학에서 역시 역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수녀는 사우스 유클리드의 레지나 

고등학교와 클리블랜드 중앙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또 28년간 샤든의 노틀담 대성당 라틴 

학교에서 사도직을 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추구했다. 자신의 수업을 흥미롭고 생생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탐독을 했고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수녀는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는 전문 

개발 워크숍이나 강좌를 찾아내곤 했다. 수녀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교육했다.   

메리 낸시 수녀는 명료하고 단도직입적인 사람이었다. 때로 쉽게 만족하지 않는 모습은, 

수녀가 학생들이 학과목을 배우기를 바랄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위협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수녀는 

기대에 대해 진지했으며 진보 하나 하나에 마음을 썼다. 수녀는 배움의 기본요소들과 학습 

기술을 수업에 통합했다. 교실을 떠난지 한참 이후에도 학생들이 가치롭게 여겼던 높은 

기준을 세우곤 했다.    

메리 낸시 수녀는 “연결 사도직”에서 활동하여 이로 기억되고 사랑받았다. 이전 학생들과 

동료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지속되는 우정이 맺어졌다. 수녀의 예리한 지력과 기지와 지혜는 

많은 새내기 교사들로 하여금 그들이 왜 교육자가 되었는가를 기억하도록 고무시켰다. 

수녀는 가족을 사랑했고 공동체 수녀들에 대해 마음을 기울였다. 그들을 모임이나 행사에 

자주 동반하여 많은 대가족의 일부가 되곤 했다. 

메리 낸시 수녀의 갑작스럽고 예기치않은 죽음은 수녀의 가족들과 수녀들, 함께 사도직을 

했던 모든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수녀의 지상에서의 삶을 감싸 

안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셨다. 이제 수녀가 우리의 좋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조건없는 사랑안에서 쉬기를 빈다. 


